
 

박요섭, 조선향 동역서신 42 (2019-05) 

한 마음 한 뜻 
One in Spirit and Purpose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연초부터 마을에 가고자 애썼지만, 연결이 안 되어 계속 알로타우에서 기다리다가 총회 참석차 

우까룸빠에 올라갔을 때 어렵사리 연락되었다고 지난 3월 동역서신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4월 알로타우로 내려와 마을 갈 준비를 

하던 중 최근 마을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의 가뭄, 2월의 홍수에 이어 3월에는 사이클론까지 겹치면서 마을이 큰 어려움 

속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집 또한 태양열 전지판이 강풍에 떨어졌고, 외부와 유일한 소통 수단인 라디오 안테나도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소식에 당황이 되었고 마을을 갈 수 있는지도 불확실했지만, 위성 전화를 빌려서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섬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이후 모든 일정은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마을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번 사이클론은 1993년의 사이클론 아델 이후 26년 만의 큰 사이클론이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강풍이 밤새 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마을 곳곳에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집들도 

무너진 곳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로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여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쓰러진 나무들과 집들을 정리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 

학교들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밭에 가는 길은 더 엉망이어서 길도 다듬고 밭도 새롭게 고치고 고구마랑 얌도 

다시 심느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밭들이 다 망가져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을 가기 전 우선 쌀 1톤을 배로 보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도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부와 몇몇 단체에서 쌀을 

보낸다고 하고, 저희도 조만간 쌀을 더 보내려고 합니다. 7월 정도면 마을 사람들의 주식인 얌과 고구마를 다시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와중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쓰러진 망고나무가 놀이터라도 되는 양 즐겁게 뛰어놉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도 있습니다. 큰 재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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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46:1-3, 새번역) 
 

시편 기자의 고백이 카니누와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어수선한 마을 분위기였지만 속테스, 잭, 레비와 함께 에스더서를 점검하며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는 구전 성경 이야기 (Oral Bible Storytelling) 웍샵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경 이야기 비디오를 만드는 (Story Producer 

App) 웍샵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8분 정도의 짧은 비디오이지만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카니누와 말로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최초의 영상 자료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노래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불렀습니다. 물론 카니누와 말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있는 카니누와 종족을 비롯한 굿인업섬 북부의 피해 가정들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위해 

 이번 재난을 계기로 카니누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있기를,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위해 

 마을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하는 (11장~) 속테스, 잭, 레비에게 지혜와 힘주시기를 

 7월 알로타우에서 진행되는 열왕기상~스가랴서 일부 (구약 파노라마) 점검을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카니누와 종족이,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개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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